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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e : 스마트워치에서의 사용자 말투 기반 답장 제안

팀원(참여학생): 박건우(산업경영공학), 김유환(소프트웨어융합학), 

정성호(소프트웨어융합학)

요 약

스마트 워치는 휴대폰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전화, 메세지 등의 연락에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타이핑을 하기에는 인터페이스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답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답장 

제안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제안되는 답장 후보들의 경우 무뚝뚝한 경우가 많아 

무심코 보낼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상대방마다의 카톡 대화 내역을 통해 사용자 말투를 학습하여 사용자 말투로 변환된 답장 

후보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1.1. 연구배경

     답장 제안(reply suggestion)이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웹메일등의 메시지 관련 서비스에서 

이메일, 메세지, 전화 등의 연락이 도착했을 때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상대방에게 답장할 수 

있도록 답장 후보를 제안하는 기능이다. 특히 스마트워치의 경우 작은 인터페이스로 인해 

사용자가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장 제안 기능의 활용도 및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재 각종 스마트워치에서 제안되고 있는 답장 후보들은 발신인에 관계없이 [“응”, 

“다시 연락할게”,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등의 다소 무뚝뚝한 말투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용자는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답장을 아예 하지 않고 미뤄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들거나, 무뚝뚝한 답장을 전송함으로써 성의없다는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다.

1.2. 연구 목표

본 연구는 Seq2Seq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말투를 학습해,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스마트워치 화면에 알림을 전함과 동시에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문자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알바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회의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운전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밥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무슨일 있으신가요?"]의 

연락을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10개의 답장 리스트를 사용자의 말투로 

변환하여 제안하고, 선택된 답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1.3.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에서 사용자의 말투로 변환된 답장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답장을 직접 입력하지 못해 생기는 답답함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에 따라 맞춰진 말투로 

관계 악화 우려 없이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작은 인터페이스로 인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했던 스마트워치의 고질적 

한계였던 답장 입력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2.1.1. Seq2Seq 모델

Seq2Seq 모델은 한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딥러닝 모델로, 주로 



자연어 처리(NLP)분야에서 활용되는 모델이다. 인코더 모듈과 디코더 모듈로 이루어져있으며, 

인코더는 일반적으로 RNN, LSTM등의 순환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여 입력 시퀀스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디코더는 반대로 고정 길이로 변환된 벡터를 

기반으로 출력 시퀀스를 반환한다. 주로 입력된 언어를 다른 국가의 언어로 변환하는 

번역기에 활용되며, 그외에도 내용 요약, STT(Speech To Text)에 활용되고 있다.

2.1.2. 답장 제안시 고려 사항

Yue Weng et al. [5]은 Uber 앱 내에서 차량 운전자가 탑승예정객의 메세지에 한번의 클릭으로 

빠르게 답장할 수 있도록, 탑승예정객의 메세지로부터 의도를 추출하고, 해당 메세지에 대해 

운전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위 4개의 답장을 제안하는 원클릭 채팅 시스템을 구현했다. 

한편, Ronald E Roberson et al. [3]은 이메일 답장 제안 시스템에서 사회적 관계(상사, 동료)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답장의 공손함이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 등의 가까운 지인에게는 속어를 

쓰는 등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제안하는 답장의 형식 및 말투가 달라져야 함을 밝혔고, 

자동으로 제안되는 답장이 무감정하기 때문에 불쾌감 혹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밝혀졌다[1, 3].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답장해야하는 상황을 회의중, 

수업중, 운전중 등의 “길게 연락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각 상황에 맞춰 미리 

정의한 답장들을 사용자의 말투로 변환하여 제안한다.

2.1.3. 스마트워치에서의 텍스트 입력

    스마트 워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로, 메세지, 전화, 캘린더, 건강 지표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손목에 착용하는 기기인 만큼 인터페이스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화면 안의 키보드를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Stephen Oney et al. [4]는 스마트워치에서의 텍스트 입력을 위해, 두 번 탭하여 키보드 

영역을 확대한 후, 확대된 영역안의 문자를 선택하는 방식의 키보드 레이아웃을 개발했고, 

Komninos et al. [2]는 스마트 워치의 화면에 7개 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마다 알파벳을 

분배하여, 입력하려는 단어의 철자가 들어있는 구역을 순서대로 클릭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로 변환해주는 키보드 입력 방식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답장을 직접 

입력하지 못해 생기는 답답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메세지에 대한 자동 답장을 

사용자의 말투로 변환하여 제안한다.

3. 추진 내용

3.1. 팀 구성 및 역할

3.2. 전체 시스템  구성

이름 역할 수행업무

박건우 팀장

- 카카오톡 AI 역공학 설계를 통한 대화체에 견고한 상냥체, 

정중체 변환 모델 개발

- 사용자 말투 변환 모델 개발

- Django를 활용하여 사용자 INPUT-> 모델 학습 -> DB 

저장까지의 파이프라인 설계

- Django를 활용하여 request, response API 개발

- 웹페이지, 모바일 앱의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 개발

정성호 팀원

-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 알림을 캐치하는 기능 개발

- 사용자가 스마트워치에서 답장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기능 개발

김유환 팀원

- DB로부터 추출한 답장 리스트를 모바일 앱에서 

스마트워치로 전송하고 스마트워치에서 버튼 형식으로 

띄우는 기능 개발



3.2.1 웹페이지 <-> Postgresql DATABASE(Amazon RDS)

<플로우 차트>

* 상냥체, 정중체, 사용자 말투 학습 데이터셋 예시



3.2.2 Postgresql DATABASE (Amazon RDS) <-> 모바일(스마트폰) 통신

3.2.3 모바일 <-> WearOS 통신

3.3. 사용자 시나리오

1.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한다.

2. 카카오톡 로그인 수행



3. 파일 업로드 웹페이지 이동



4.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보내기

5. 카카오톡 대화내역 txt파일 업로드



 업로드 버튼 클릭시 백엔드에서 사용자 말투 학습 시작 (학습과정은 후술함)

 학습 완료시, RDS (PostgreSQL DB)에 저장



6. 모바일 앱에서 카카오톡 로그인

7. 장고에 변환된 답장 리스트 request 전송 (GET 버튼을 누르면 동작함)



- >장고에서 rds에서 사용자 id를 기준으로 답장 리스트를 reponse로 반환

* 모바일에 가져옴과 동시에 WEAR OS에도 답장 리스트가 연동되어서 저장됨



8. Wear OS에서 카카오톡 도착 시 알림 + 답장 리스트 표시

     <메시지 전송>

      <메시지 도착>

<답장 리스트 표시>

<답장 버튼 클릭시 선택한 메시지 전송>

8.1. 핵심 기능 개발



① 카카오톡 말투 변환기 역공학 설계

Seq2Seq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 말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보낸 문장을 정중체, 상냥체 

등 다른 문체로 변환한 문장을 생성하여 사용자 말투를 decoder로 설정하고 상냥체, 정중체로 변환된 

문장을 encoder로 맵핑하여 상냥체 혹은 정중체의 문장이 입력되었을 때 사용자 말투로 변환되도록 

학습 해야한다.

이를 위해 AI Hub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중체, 상냥체 모델을 개발했으나, 데이터 수 부족으로 

사용자의 말투를 상냥체, 정중체로 적절히 변환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말투 변환 서비스의 경우 매우 높은 성능을 보였으므로, Encoder – 

Decoder 특성을 활용하여 역공학 설계를 통해 카카오톡 말투 변환기와 비슷한 성능의 상냥체, 정중체 

변환기를 개발했다.

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임의의 대화 문장을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한다.

 2. AI 버튼을 클릭해 상냥체, 정중체로 변환한 문장을 생성한다.



3. 원본문장, 상냥체로 변환된 문장, 정중체로 변환된 문장을 메모장에 옮겨 적는다.

4. 위의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매크로를 개발하여 약 60,000문장에 대해 상냥체, 

정중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pyautogui, pywinauto 활용)

* random = 원본 문장 + 상냥체 or 정중체 문장이 병합된 데이터

=> 말투의 종류에 robust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무작위성을 추가로 학습시켰다.

5. 개발 완료한 상냥체 변환기, 정중체 변환기는 Hugging_face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학습시 호출하여 사용했다.



②  사용자 말투 변환기 학습

①에서 학습한 상냥체, 정중체 변환기를 활용하여 사용자 말투 변환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같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 말투로 변환하는 변환기를 개발했다.

 

  ③ 파이프라인 설계 [텍스트 파일 입력 -> 사용자 말투 학습 데이터 
생성 -> 사용자 말투 변환기 학습 -> DB에 변환된 답장 리스트 저장]

장고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txt파일을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보낸 

문장을 분류해내고, 상냥체, 정중체 변환기를 활용하여 사용자 말투 변환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때, 사용자의 대화내역이 너무 많을 경우 (특히 단체 카톡방) 데이터 전처리의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파이썬 multiprocessing을 활용하여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시간을 

단축시켰다.



<학습 시간 Worst case 전체 프로세스 동작 Log>

* 학습 데이터 수 (사용자 전송 문장)가 1000개일 때, 충분히 사용자 말투로 변환된다고 판단하여 학습 

시간 효율화를 목적으로 최대 데이터 수를 1000으로 제한함

* 학습 데이터 수가 1000일 때, 즉 worst case의 경우 총 소요 시간이 약 37분 소요된다.

<PostgreSQL DATABASE에 올라간 형태>

* 카카오톡 ID에 맞춰 user_id를 선정했고, 같은 채팅방이어도 사용자에 따라 다른 말투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스마트폰) 과 RDS DATABASE 연동



WearOS 스마트워치에서 RDS Database에 저장된 변환된 답장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폰)을 경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폰 <-> RDS DATABASE 통신 순서>

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내에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 구현

2. 로그인 시 세션에 사용자의 카카오톡 ID를 변수로 저장

3. GET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카카오톡 ID를 GET request header에 포함하여 Django 서버에 요청을 

보낸다.

4. 요청을 받은 Django 서버는 전달받은 사용자 ID를 key 값으로 RDS DATABASE에서 사용자의 상대방별 

카톡방 이름, 상대방 이름, 변환된 답장리스트를 필터링한다.

5. 필터링된 내용을 json 형식의 serializer객체로 변환하여 response로 반환한다.

6. 스마트폰 앱에 변환된 답장 리스트가 저장되고, 곧바로 WearOS로 답장리스트를 전송한다.

⑤ 모바일 (스마트폰) 과 WEAROS (스마트워치) 연동, 카카오톡 전송

모바일과 WEAROS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틀린)에서 지원하는 Wearable Data Layer API를 활용하여 

문자열 형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 해당 함수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에 전달된 답장 리스트를 WEAROS로 

전달했으며, 스마트워치에서 선택된 답장 또한 같은 함수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했다.

스마트워치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선택된 답장은 StatusBarNotification 클래스를 활용하여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즉,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제 카카오톡 답장을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9. 결과  [사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 운전 중에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온 상황]

    <메시지 도착>

     <답장 선택>

<선택한 답장 전송>

10.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스마트워치에서 제공되는 무뚝뚝한 말투의 답장을 사용자의 상대방 별 말투를 



반영한 답장으로 변환하여 제시하고, 선택할 시 실제로 카카오톡 답장을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이를 위해 대화체에 견고한 정중체, 상냥체 변환 모델을 카카오톡 말투 변환 AI의 결과를 

역변환하는 일종의 역공학 설계를 통해 개발했다. AI Hub에 공유되어 있는 공공 대화 데이터와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얻은 대화 데이터를 합쳐 약 60,000개의 상냥체, 정중체 문장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으며, 개발한 두개의 변환기는 허깅페이스에서 각각 약 600회의 다운로드 수를 

달성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후 두개의 변환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전송한 문장을 

상냥체, 정중체로 변환하여 사용자 말투 학습 데이터 쌍을 생성하고, 정중체, 상냥체 문장이 

입력되었을 때 사용자의 말투로 변환되도록 Seq2Seq 모델을 학습시켰다. 문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모델 학습 시간을 고려했을 때 1,000개의 문장을 

input으로 활용했을 때 학습시간과 출력 결과 성능의 trade off 관계상 최적임을 발견했다.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말투로 변환된 답장 리스트를 실제로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을 개발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 앱을 모두 개발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 변환된 답장 리스트를 RDS DATABASE에서 가져오도록 

Django에 요청하는 Request API, 스마트워치에 변환된 답장 리스트를 공유하는 기능, 카카오톡 

알림이 도착했을 때 스마트워치에 알림을 전달하는 기능, 백그라운드에서 실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했으며, 스마트워치에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택한 답장을 모바일로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카카오톡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앱을 개발하는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사용성 평가는 마치지 못했으므로, 변환된 답장 리스트를 사용하는 A 

집단과 변환되지 않은 답장리스트를 사용하는 B집단을 비교하는 A/B 테스트와 실제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 사용자의 상대방 별 말투뿐만 아니라, 운전중, 회의중 등의 사용자 맥락을 추적하여 

그에 맞춤화된 답장 리스트를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보낸 문장에 

대한 적절한 답장을 변환하여 제공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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